
<경찰 2차 국어 해설 : 유두선 교수>

1. ② ‘비음’은 ‘ㅁ,ㄴ,ㅇ’으로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유음’

은 ‘ㄹ’로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흘려 보내면서 내는 소리다. 비음과 유음은 조음 

방법에 따른 구분이다.

<오답풀이>

① 눈[眼]과 눈:[雪]은 소리의 길이에 따라 의미가 변별된다.

③ 앞문장 뒷문장이 조건 관계로 연결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④ 감탄사는 어미 활용을 하지 않는다.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가 어미 활용을 한다.

정답 ②

2. ① ‘흙(명사)’과 ‘내(명사)’의 합성어로 흙냄새의 뜻이다. 발음은 [흥내] ㄹ탈락과 비음화

현상이 적용된다.

<오답풀이>

② 저녁(명사)와 내(접미사)가 결합된 파생어

③ 끝(명사)와 내(접미사)가 결합된 파생어

④ 사전상 단일어, 어원상 막(접두사)와 나이>내(명사)가 결합된 파생어

정답 ①

3. ③ ambulance 앰뷸런스

<오답풀이>

① 자연물명에는 붙임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바르게 표기되었다.

② 명사에서는 ‘ㅎ’을 축약하지 않고 밝혀 적는다. 바르게 표기되었다.

④ 중국 인명은 현대인은 원칙적으로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되 한자음으로 읽는 관행

이 있는 인명은 한자음으로 읽는 것을 허용한다. ‘모택동’, ‘마오쩌둥’ 모두 맞는 표기.

정답 ③

4. ④ ‘함께하다’는 동사이므로 붙여 쓴다. ‘놀러(본용언)’, ‘오라고(본용언)’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모두 바르게 되어 있다.

<오답풀이>

① ‘함께하며’는 동사이므로 붙여 써야 하고 ‘놀러’와 ‘오라고’는 모두 독립적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띄어 쓴다.

② ‘함께 하며’는 동사이므로 붙여 쓰고 ‘한번’은 부사로 ‘기회 있는 어떤 때’라는 의미이므

로 붙여 쓴다.

③ ‘같이’는 조사이므로 체언에 붙여 쓰고 ‘한번’도 부사로 붙여 쓴다.

정답 ④



5. 향찰에서 실질형태소는 한자의 ‘훈’을 이용하고 형식형태소는 한자의 ‘음’을 이용하여 표

기한다. ‘密(비밀할 밀)’은 ‘그지’에서 뜻이 있는 어간을 표현한 것이다. 나머지는 모두 형

식형태소를 한자의 ‘음’으로 표기한 것이다.

<오답풀이>

② ‘只(다만 지)’는 음운을 이용하여. ‘그지’에서 ‘지’를 표기했다.

③ ‘矣(어조사 의)’는 음을 이용하여 ‘’를 표기

④ ‘遣(보낼 견)’은 음을 이용하여 ‘고’를 표기

정답 ①

6. ① ‘나모’는 조사가 결합할 때 ‘ㄱ’이 덧생기는 특수한 명사이다.  나모+ㄱ+ -> 남

, 나모+ㄱ+이 -> 남기

<오답풀이>

② 소리나는 대로 적는 8종성법에 의하면 ‘곳’으로 표기한다.

③ 래 -> (명사)+애(원인부사격조사) ‘’은 오늘에 가물, 가뭄 등에 해당한다.

④ ‘내’는 조사가 붙을 때 ‘ㅎ’이 따라오는 ‘ㅎ덧생김체언’에 해당한다. 예) 내+ㅎ+이→내히

정답 ①

7. ① 창제당시에 자음 17자 모음 11자이고 단모음7자 이중모음 4자로 나타내었다.

<오답풀이>

② 일본의 ‘가나’는 음절문자이다. 그러나 한글의 개별글자는 여러 개의 음소를 모아쓰기 하

였으므로 일대일 대응한다고 할 수 없다.

③ 북한과 자모의 명칭이 다르고 순서도 다르다.

* 명칭이 다름

  남 : 기역 디귿 시옷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북 : 기윽 디읃 시읏 된기윽 된디읃 된비읍....

* 순서가 다름

  북한 사전은 ㄲ, ㄸ, ㅃ, ㅆ, ㅉ이 자음의 맨 뒤에 위치한다.

④ 예사소리<된소리<거센소리의 순서로 소리의 세기가 강해진다. 따라서 가획원리와 관계 

없다.

 빙빙<삥삥<핑핑

정답 ①

8. ‘맞추다’는 ‘약속 시간 따위를 넘기지 아니하다’의 의미로 바르게 쓰였다.

<오답풀이>

① 맞추니 -> 맞히니  ② 맞출 -> 맞힐  ③ 맞췄다. -> 맞혔다.

정답 ④



9. ② ‘말씀’은 높임과 낮춤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낮춤의 의미로 바르게 쓰였다.

<오답풀이>

① 소개시켜 -> 소개해  ③ 여간한 성의라고 밖에 할 수 없네요. -> 여간한 성의가 아니네

요.  ④ ‘추서’는 죽은 뒤에 훈장을 주는 것이니 말이 되지 않는다.

정답 ②

10. ‘았/었’은 과거로만 쓰이지 않고 현재 미래로 모두 사용된다. 주어진 보기는 현재 사실

을 나타낸다. ③도 현재 사실을 나타낸다.

<오답풀이>

① 과거  ② 과거  ④ 미래

정답 ③

11. ① 發(필 발) 揮(휘두를 휘), 排(밀칠 배) 他(다를 타) 的(과녁 적), 一(한 일), 刻(새길 각)

정답 ①

12. ㉣ ‘트팀전’은 온갖 피륙(옷감)을 팔던 가게

정답 ④

13. ① 직접 맞대고 탓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넌지시 말을 하여도 알아들을 수가 있음을 비

유적으로 이르는 말.

정답 ①

14. (라) 봄 -> (가) 여름 -> (다) 가을 -> (나) 겨울

정답 ③

15. ③ 쳥광(나의 충성심) 팔황(온세상) 심산궁곡을 (세상 구석구석을) 졈낫티(대낮같이) 

그쇼셔는 애민정신을 뜻하는 내용이다.

정답 ③

16. 무가치하고 버림받는 모든 것이 차별없이 타는 모닥불의 이면에는 어릴적 고아가 되어 

서럽게 자란 할아버지의 슬픈 내력이 담겨있다는 내용으로 개인적 삶을 긍정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①



17. ② ‘재당’은 재실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문중 회의를 할 때 일을 주관하던 학덕 높은 집

안의 어른을 말한다.

정답 ②

18. 연암 박지원의 ‘호질’이다. ‘호질’의 주제는 양반의 도덕적 위선을 풍자한 것이다. ④도 

부패한 양반의 허세를 풍자한 내용이다.

<오답풀이>

① 남을 모함하는 사람을 통해 세태를 풍자하는 시

② 몰락한 양반이 한자어를 쓰는 위선적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③ 임금에게 자기 소식을 전하려는 마음을 노래

정답 ④

19. ④ 즐풍목우 : 바람에 머리를 빗질하고 몸을 빗물로 목욕한다는 뜻으로 오랜 세월을 객

지에서 방랑하면서 온갖 고생을 한다는 뜻으로 (라)글과는 맞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표리부동 -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이름  ② 명재경각 - 목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름  

③ 교언영색 - 교묘한 말과 얼굴빛으로 남을 속임

정답 ④

20.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있는 내용이다. ③ ㉢에서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라는 말을 볼 때 이미 삶의 터전을 빼앗기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정답 ③

총   평

 2016년 경찰 2차 문제는 문법·어휘 11문항, 현대소설·고대소설 3문항, 현대시·고대시 4문

항이 출제되었다. 

 특이한 점은 독해·쓰기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고 문법에서 한글의 특징 2문항, 

향찰 표기, 고전문법 등이 나오고 지금까지 어느 시험에도 나오지 않았던 시제 문제를 다루

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겠다.

 경찰 문제는 부분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 출제된다는 점을 늘 유념해야겠다. 문학

문제는 평이해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 경찰 시험에서는 현대문법과 고전문법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